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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도자 되겠다"

등록 2018.06.14 01:58:56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장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강임준(왼쪽)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박수자 여사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의 당

선이 확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50분 현재 70.64%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 후보가 득표율 49.15%

(4만5728표)로 2만3255표(25.00%)를 얻은 무소속 서동석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진희완 후보(11.63%),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11.30%), 자유한국당 이근열 1.95%, 무소속 김용경 후보 0.94%로 뒤를 이었다. 

 

 강 당선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뚝심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역대 최고급 위기에 봉착한 군산을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끌어 올리기 위해 14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선소감문을 통해 "새로운 혁신으로 희망의 군산을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했던 지엠 군산공장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일

자리 1만개 창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화폐와 골목상권 살리기 5대 정책을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새로운 도시재생 및 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

해결과 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 중심 교통정책, 노인과 장

애인이 충분히 존중받는 노인·장애인 친화 도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복지정책, 청년 열정에 과감히 투자하는 군



산, 농어민이 살기 좋은 군산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힐링하고 머무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 근대역사문화 콘텐츠에 미래형 관광 프로그램, 고군산군도를 연결

하는 관광전략 등 시민 주도의 관광 프로그램 발굴 지원 등의 정책도 내놨다.

 강 당선자는 "행정기관이 중심인 제왕적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제안하며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

의를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군산시장 후보로서 함께 경쟁했던 이근열 후

보, 진희완 후보, 박종서 후보, 서동석 후보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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